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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�����KT노동조합은 11월 7일(목) 오후 2시부터 KT 도고수련관에서 ‘2019년 전국 여성조합간부 역량 강화교육’을 개최하고 1박2일간의 교육 과정을 진행했다.


이번 교육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, 여성 참여의 중요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프로그램은 △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△KT노동조합의 활동 방향 △노동가요 및 율동 배우기 등의 강의와 ▲조별 소통의 시간 ▲김해관 위원장과의 대화 ▲각 지방본부 단합의 장 순으로 진행 됐다.��김해관 위원장은 교육 첫날 여성 조합간부들 에게  “여러분께서도 현장에서 고생하며 정신 없이 달려오셨듯 저 역시 하루, 한 달, 일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내 왔다”고 인사한 뒤 “대학생 자녀 학자금 부활, 임피제 전면 재협상 등을 이끌어 낸 지난 해에 이어 올해는 좀 더 많은 세대에게 혜택이 가도록 카페테리아 복지 등을 얻어냈지만 일부 젊은 조합원 들은 복지를 N분의 1 개념으로 인식하는 등 생각의 차이가 있음을 실감하기도 했다”고 고백했다. 이어 “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분들이 계심에도 믿고 지지해준 덕분에 다시 심기일전 하여 내년 사업은 더욱 튼튼한 목표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”고 밝혔다. ��김해관 위원장은 계속해서 “CEO 선임 문제로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오는데 진심으로 KT를 이해하고 아끼는 ICT전문가가 와야 한다”고 강조한 후 “낙하산 인사가 회사의 존망을 좌지 우지 하는 것이 아닌, 종사원 누구나 자부심 가질 수 있는 건강한 KT를 후배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테니 여러분께서도 든든한 힘이 되어달라”고 당부했다.��한편, 이번 교육에 참석한 전국 여성조합 간부 들은 교육 이틀째인 8일(금), 세이브 더 칠드런 (Save The Children)의 ‘신생아 살리기 모자 뜨기’ 캠페인도 진행했다. 





2019년 전국 여성조합간부 역량강화교육 위원장 “건강한 KT 위해 자부심 갖고 당당히 임해달라” 독려 





http://kttu.or.kr/


제13-273호, 2019년 11월 8일(금)













